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江華島 如此里 遺蹟의 櫛文土器

김충배·정나리(토지박물관)

1. 머리말

강화도 여차리 유적은 강화도 남쪽 바닷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즐문토기 포함층 유적으로 漢陽大

學校 博物館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1 ). 서해 도서지방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신석기

시대 유적 조사가 패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패총이 아닌어쩌면 생활의 근거

지를 형성하였던 유적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. 그러나, 이러한 중요성에

도 불구하고 최초조사 당시에는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별로없는 상태여서 단순 보고문을 통해 학

계에 그 존재를알리는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. 

그러다가 최근 필자가 소속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대학 답사로 이 유적

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. 답사의목적지는 여차리유적 남쪽에 위치한 彌串墩臺였는데, 이돈대를 보

러 가는 도중 과거 조사시 A지역으로 명명하였던 경작지 일부가 포락되어 퇴적층이 노출된 것을 발

견하였다. 그리고 노출된 퇴적층 단면과 단애부 아래의 흙무더기 속에서 다량의 토기편을 채집하게

되었다.

일부 지표에서 채집된 것과문화층 단면 그리고 단애부 하단의 흙무더기에서 수습한 토기편이 2 0 0

여 점에 이르렀고 현장에서 대략 살펴본 문양 구성도 매우 다양하였다. 그리고 애초에 이 지역은 지

표면에 암반부식토가 덮혀 있었기 때문에 퇴적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번

에 노출된 단애부를통해 퇴적층이 매우두텁고 양호하게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.

이 보고서는 취근 활발히 진행되는 서해 중부지역 신석기 유적 발굴의 결과와 비교를 통한 의미가

있을 것으로 여겨져개략적인 유물의 소개를중심으로 작성하였다. 

1) 金秉模·金忠培, 1995, 「江華郡 如此里 빗살무늬토기 散布地」, 『安眠島古南里貝塚- 5·6차 발굴조사보고서』, 漢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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